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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, 바이오디젤 생산 세계2위 
2008년 디젤 수입대체 효과 10억달러 … 6월부터 B3 사용 의무화

브라질이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통해 2008년 10억달러의 디젤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됐다.

브라질 정부 산하 바이오디젤 생산․소비 프로그램(PNPB)은 “6월1일부터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3%로 

높이기로 한 방침에 따라 2008년 디젤 수입량이 줄어들어 6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

혔다.

브라질 정부는 앞서 전국 3만50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존 디젤연료에 대한 바이오 디젤 혼합비율을 2%

에서 3%로 높인 <B3>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.

브라질은 2008년 초부터 바이오디젤이 2% 혼합된 B2 판매를 통해 디젤 수입 의존도를 7%에서 4%로 낮추

면서 4억1000만달러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계 최대의 에탄올(Ethanol) 생산․수출국인 브라질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조치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

분야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2007년 4억리터에 이어 2008년에는 10억리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

있다. 브라질의 49개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은 25억리터로 추산되고 있어 당분간 바이오디젤 소비량

이 늘더라도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특히, 바이오디젤 생산 확대를 통해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고용 효과도 높은 것

으로 평가하고 있다.

바이오디젤 사용이 늘어나면서 브라질은 2008년 이태리 및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바이오 

디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브라질산 바이오디젤의 60-70%는 콩기름, 나머지는 동물성 기름과 피마자, 해바라기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. 

특히, ㏊당 생산량이 콩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피마자와 해바라기 등 식물의 재배 규모를 

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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